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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AI 시대, 콘텐츠를 읽고 만드는 힘

강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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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, 

미디어 위키와 시맨틱 데이터 관련 기술을 배우고

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디지털 큐레이션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수업

•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, 

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

함께 생각해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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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Digital Curation – Compilation

 선별: 가치 있는 정보 또는 콘텐츠를 선택

 맥락화: 자료를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으로 해석

 구조화: 정보를 일정한 논리에 따라 정리

 전달: 다른 사용자 또는 독자가 쉽게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

• Digital Literacy - Reading & Writing
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해석하는 읽기 능력

 그리고 그에 기반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연결하는 쓰기 능력

 텍스트, 이미지, 하이퍼링크 등을 조합한 비선형적 텍스트

• Semantic Data – Designing
 단순한 정보의 나열 X 인물, 사건, 장소, 주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의미 기반으로 연결

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구에게, 어떤 방식으로 도달할지를 고려하며 설계



왜 필요할까
• 디지털 환경에서는 콘텐츠가 넘쳐남. 뉴스, 영상, 글, 댓글, 이미지, 

채팅까지 모든 것이 정보이고 콘텐츠.

• 이제 단순히 정보를 '많이 아는 사람'보다, 정보를 잘 연결하고 해석
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

•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?
 정보를 ‘잘 읽는 사람’,

 의미를 ‘새롭게 엮는 사람’,

 그리고 그것을 ‘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사람’

Digital Curation



왜 필요할까
• 의미를 잘 읽고 맥락을 해석하는 것은 인문학의 영역

•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능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할 줄도 알아야

•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

• 카드뉴스, 인터랙티브 콘텐츠, 영상 캡션, 스토리텔링 구조 등 멀티
모달 콘텐츠에 대한 이해 필요

•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어떤 플랫폼에서, 어떤 형태로, 어떤 사용자
에게 다가갈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함

Digital Literacy



왜 필요할까
•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을 구조화하는 전략 필요

• 단지 콘텐츠나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,
의미 단위로 나누고, 연결하고, 분류하는 작업

• 예를 들어 ‘김환기는 유명한 화가이다‘라고 하기 보다,
그의 주요 작품, 수상 경력, 관련 인물 등과의 관계로 정보를 구성,
독자가 더 쉽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

• 즉, 정보의 밀도를 높이고 맥락과 관계성을 강화하는 작업

Semantic Data 



AI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
• 이러한 정보의 구조화 방식은 일종의 ‘AI에게 말걸기‘ 

• 시맨틱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, 명시적으로 정리된 맥락은
AI가 더 정확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

• 콘텐츠 산업, 출판, 미디어, 전시, 교육, 관광, 지역문화… 
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, 요약, 추천, 큐레이션
을 고민하고 있음

• 그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, AI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

• 기획자, 편집자, 스토리텔러, 작가가 AI를 다루기 위해서는, AI가 이
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 필수



RAG  Retrieval-Augmented Generation 검색-증강 생성

https://neo4j.com/blog/genai/what-is-retrieval-augmented-generation-rag/

• 외부 데이터에서 정보를 검색해와서 LLM이 생성하는 답변을 보완하는 기법

• 데이터베이스, 문서, 웹사이트 등 특정 분야의 독점적이고 맥락적인 정보를 대상으로, 

LLM이 훈련받은 데이터 범위를 넘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



AI Agent

인공지능이라는 오케스트라 이끄는 지휘자는?, 시사IN, 2025.04.13. 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08/0000036477

•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

실행하는, 일종의 “자율 실행 AI 시스템”



Data

• RAG와 AI Agent 모두 데이터를 얼마나 구조화하고 의미 있게 제
공하느냐가 중요

• 동일한 AI 모델이라도 특정 분야의 고품질 데이터가 풍부하면,
해당 영역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임

• "AI를 어떻게 우리 데이터 위에 잘 얹을 것인가"

• AI가 우리 지식과 콘텐츠를 잘 읽고 활용하게 하는 '훈련 환경'을
만드는 일이 중요해질 것



Semantic Data

• “시맨틱 기반 데이터 설계”는 현재 GPT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(LLM)
의 한계를 보완하고 응용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 중 하나
로 주목받고 있음

• LLM은 통계 기반 확률 모델이라, 지식의 정확도·일관성·출처 추적성
등에서 한계가 있지만,

• 특정 분야에 대해 정확한 지식 정보를 담은 시맨틱 데이터(용어 정의, 
관계망)가 LLM의 프롬프트 또는 RAG 소스로 활용되어,

• 개념 간 관계, 주제 간 맥락을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응답을 가능
하게 함



AS-IS

TO-BE



• AI는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….?
→ 문과적 지식과 스토리텔링이 AI 시대의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

•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큐레이션을 배우는 이유
→ 인문학적 감수성과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잘 활용하면, 

AI는 인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

• 인공지능에게 ‘말을 걸고’, 인공지능이 ‘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의미를 구조화’하는 능력
이 있다면, 
기술에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

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시대

https://www.researchgate.net/figure/The-industrial-revolution-
from-Steam-Engines-to-human-centered-AI_fig1_383950180


